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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 사업의 축복

다음 성구와 말씀을 공부한다. 공부할 때 다음을 찾아본다.

 1. 우리의 선교 사업을 통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.

 2. 우리가 선교사로 봉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.

교리와 성약 4:1~4

교리와 성약 15:6

교리와 성약 18:14~16

교리와 성약 31:3~8

교리와 성약 50:22

러셀 엠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.

형제 자매 여러분,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. 다투는 것은 구주께

서 수호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위배됩니다.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, 그분의 복음이 평

화를 위한 유일하며 영속적인 해결책임을 간증드립니다. 그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.[교리와 성

약 27:16 참조] . . .

모든 선교사는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합니다. 세상을 둘러싼 영적 어둠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

빛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.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받

을 자격이 있습니다. 모든 사람은 “모든 지각에 뛰어난” [빌립보서 4:7] 소망과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권리

가 있습니다. (러셀 엠 넬슨, “평화의 복음을 전파함”, 『리아호나』, 2022년 5월호, 6, 7쪽)

칠십인 정원회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.

복음을 나누는 것은 나누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영혼에 기쁨과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. 복음을 나눌 

때 참으로 “[여러분]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”습니까![교리와 성약 18:15] 복음을 나누는 것은 기쁨에 기

쁨을, 소망에 소망을 쌓는 것입니다. . . .

만일 복음의 빛을 들어 올리지 않기를 선택하면 우리는 유혹의 영향력이 큰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

니다. 중요한 것은 그 반대 역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. 즉 우리가 복음의 빛을 들어 올리기를 선택하면, 

우리는 빛에 더욱 가깝게 나아가게 되어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.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얼마

나 큰 축복입니까! (마커스 비 내쉬, “너희의 빛을 들어”, 『리아호나』, 2021년 11월호, 71~72쪽)


